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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설상 종목 메
달은 나오지 않았다. 겨울올림픽은 ‘눈과
얼음의 축제’다. 동계스포츠 약소국이었던
우리나라는 이제 적어도 얼음 위에선 강국

이 됐다. 쇼트트랙을 시작으로 스피드스케이팅, 그리고
‘겨울올림픽의 꽃’인 피겨스케이팅까지 팀 코리아는 전 세

계를 놀라게 했다. 그러나 여전히 눈 위에서 치르는 설상
종목의 벽은 높다. 메달을 떠나 깊은 의미가 담긴 도전은
십수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. 황무지를 개간해 옥토로
만들고 씨를 뿌리는 힘든 여정이었다. 그 노력과 헌신의
힘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눈밭 위에서의 결실을 기
대하고 있다.

윤성빈(24·강원도청)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설상 메달
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있다. 슬라이딩 종목은 냉혹한 공포
가 느껴질 만큼 매끄러운 얼음 위를 질주한다. 그러나 태생
은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썰매였다. 다른 빙상 종목과 달리
실외에서 열리는 특징도 있어 설상 종목으로 분류된다.

우리나라는 봅슬레이에서 꾸준히 세계 정상의 문을 두

드렸다. 스켈레톤은 같은 썰매 종목이지만 낯설었다. 여름
과 겨울올림픽을 통틀어 가장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진다
는 종목이다. 눈썰매장에서 엎드려 썰매를 타면 당장 안전
요원이 호각을 부른다. 그만큼 엎드려서 주행하는 스켈레
톤은 위험한 종목이다. 최고 시속 130km로 질주하지만
로프 핸들이 있는 봅슬레이, 누워서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
있는 루지와 달리 조종이 매우 어렵고 제한적이다. 스켈레
톤선수도 사람이다. 스타트 라인에 서서 썰매를 밀며 질주
하는 순간은 곧 목숨을 건 주행의 출발이다.

윤성빈은 13일 평창동계올림픽 첫 번째 공식 훈련을 마
친 뒤 이렇게 털어놓았다. “다른 모든 참가 선수의 코칭스
태프가 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 주행 경험이 많은 한국

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잘 안다. 그러나 주행
은 전력을 숨길 수 없다.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. 훈련 주
행과 공식경기 주행 때 마음은 항상 똑같다. 단 하나 다른
점이 있다면 스타트다. 관중들과 함께할 올림픽 스타트를
머릿속에 그리고 있다.”

그동안 우리나라 썰매 종목 선수들은 국내에서 제대로
된 훈련을 하지 못했다.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슬라이딩 코
스는 전 세계에 고작 18개밖에 없었다. 평창 올림픽슬라이
딩센터는 세계 19번째 경기장이다. 윤성빈은 스켈레톤 썰
매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팬들의 함성 속에서 스
타트를 준비하고 있다. ▶ 2면으로 이어집니다

평창 ｜ 이경호 기자 rush@donga.com

2018m 코스서 시속 130km ‘공포의 질주’
15일 1∼2차 주행·16일 3∼4차 결승 주행
해발 900m 강추위 불구 7000명 찾을 전망
윤성빈 “설날, 관중과 함께 할 스타트 기대”

설상 종목 첫 金 유력…7000여 팬들 직관 응원

‘며느리’ 영애씨의 명절 서바이벌 / 맛과 멋이 넘치는 TV속 ‘그 곳’ ▶ 설 특집 12깶19면 ※설연휴…19일자 부터 정상발행 합니다 sportsdonga.com 인터넷 뉴스는 계속됩니다.

스켈레톤 황제를 꿈꾸는 윤성빈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출격한
다. 설날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선사하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레이스에
나선다. 작은 사진은 손 하트를 그리고 있는 앳된 얼굴의 윤성빈.

평창 ｜ 연합뉴스·스포츠동아DB

설날은스켈레톤골든데이
윤성빈 ‘금 세배’ 쏜다


